
▶한줄 요약 

중생, 특히 사람은 어느 때는 착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경우가 누구에게나 

발생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총무원장     Weekly 선명상 38 선악(善惡)과 업(業)진우 스님의

본디 선악은 없다…업에 따라 나타날 뿐
[오늘의 명상]

솔잎 끝에 매달린 맑디맑은 이슬방울

밝은 햇빛 반짝 닿아 오색 빛이 영롱한데 

이런 생각 저런 감정 소슬바람에 실려 보내니

맑은 마음 풍경(風磬) 소리 이슬방울에서 울리네.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업

(業)에 의해 살아갑니다. 업이란 인과(因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저것의 결과가 생기는)가 습(習)이 되어 버릇이 반복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즐겁고 괴로우며, 때로는 선하고 악하며, 

때로는 정의롭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닿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하게 되는 인과의 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선설(性善說)은 맹자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사람의 성

(性)은 선(善)한 것이고, 악(惡)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습

니다. 

이에 반하여 성악설(性惡說)은 순자에 의해 주장되었는

데 ‘사람의 성(性)은 악(惡)한 것이고, 선(善)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보는 선과 악은 서로 상대적인 업의 모

습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 모두 사라진 상태를 진공(眞空)이라 

하여 업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하나

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덩달아 생겨 이내 속진(俗塵)의 업

이 발생하고 맙니다. 

중생, 특히 사람은 어느 때는 착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경

우가 누구에게나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인과(因果)에 의

한 인연의 시간(때)에 따라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에는 ‘지금은 선의 때가 되어 착한 사람이구

나’ 또는 ‘지금은 악의 때가 되어 악한 사람이구나’하고 선

과 악을 구분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과 악으로 접근하면 선악(善惡)은 인과로서 영원히 엎

치락뒤치락하게 될 뿐이니, 선은 악을 부르고 악은 선을 부

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에 대한 감정을 배제한 상태

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돌이 섞였으

면 돌만 골라서 치우면 될 터인데, 돌을 치우면서 굳이 감

정을 실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을 부수어 통쾌할 수는 있으나, 악은 또 다른 악의 인

과를 낳게 되어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사바의 모습이고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악을 부수는 분별의 통쾌함보다는 

인과의 순리를 볼 줄 아는 지혜로 현상을 대한다면 선악은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런 후에 정의로운 자비심과 행동하는 자비행이 저절

로 이뤄집니다. 그리된다면 내 자신의 행동은 맑은 마음의 

풍경(風磬) 소리 되어 이슬방울에도 아름답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무지개는 서로 다른 색깔들 모여 아름답듯이

자연도 사람도 여러 색이 모여 조화로운 것이니

어느 색깔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 하겠는가

세상도 사람도 서로 색깔이 다를 뿐인 것을.

세상은 서로 상대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풍요로움

이 있으면 메마름이 있고, 맑은 하늘이 있으면 먹구름 덮인 

하늘도 있습니다.

번개 치고 파도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생기는 것

은 지극한 자연의 섭리(攝理)이듯이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건강한 만큼 병이 오고 젊음이 있었으니 늙음이 오

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시비(是非)와 싸움이 있고, 병란과 전쟁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에 있어서 가뭄과 수해, 지진과 해일이 

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움직임이

나 사바세계를 만드는 원인인 마음의 모습 또한 생로병사

(生老病死)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먹구름이 쏟아내는 폭풍우가 있었으니, 

맑은 햇살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섭리 또한 인과(因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 또한 인

간이 가지는 권리이자 한계이고 순리(順理)라 할 수 있겠

으나, 다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화

를 내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연이나 사람의 마음은 인과에 의한 순리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여 천둥번개가 바뀌어지거나 잔잔한 바다

와 파도치는 바다 중에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결과적 모습들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

고 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번개와 지진과 폭풍우와 해일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고 

보지 않듯이 사람간의 시시비비의 문제 또한 자연의 이치

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옮고 그름이 아닌, 자

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봐야 합니다. 마치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깔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줄 알

아야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한쪽만의 날개로는 높이 날 수 

없고, 오랫동안 날 수 없습니다. 인간사 역시 한쪽은 옳고 

한쪽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

의 시시비비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무지개 색깔을 보듯 서

로 다름에서 오는 조화로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자비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 스스

로를 평안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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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사바세계 중생들, 업에 의해 살아가

인과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 결정해

선과 악 구분하되 감정적 접근 금물

선입견 갖지 말고 이해심을 가져야 

“

”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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